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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3 (총 4매)

담당 :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02-325-6822<직통 3>, 010-2608-5948) 

[보도의뢰서] 

한국공항공사 원청 책임 인정 및 
김포공항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을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근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이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폭언이나 감시통제 속
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럼에도 한국공항
공사는 용역업체에 낙하산 인사 방식으로 관리자를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청소노동자
를 관리감독하였음에도 원청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경제대국 15위라
는 대한민국에서 “인간 대접을 받고 싶다”는 절절한 요구가 제기됨에도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공항
공사가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추행, 성희롱, 인격무시를 가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과할 것과 대책마련, 비정규직 철폐 등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조건 마
련을 요구하려 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
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
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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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 일시 : 2016년 8월 24일(수) 12:00
- 장소 : 한국공항공사 정문 앞 
- 프로그램

∘ 개회사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현장발언1 : 손경희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서경지부 강서지회 지회장)
∘ 현장발언2 : 이명옥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서경지부 강서지회 부지회장)
∘ 연대발언1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연대발언2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발언3 : 정병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의견서 전달 : 한국공항공사의 원청 책임 인정 및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의견서 
∘ 의견서 전달 후에 지지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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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
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
워 말하지 못할 만큼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막말과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이하
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김포공항 하루 이용객은 7, 8만명이 넘어 1일 발생 쓰레
기만 해도 100리터 봉투 150개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업무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화장실에 딸린 창고나 휴게실에서 30분씩 쉬는 게 고작이다. 그마
저도 회사는 시말서로 압박하기 일쑤였다. 받는 임금은 30년을 일해도 똑같은 최저임금
일 뿐, 주기로 한 상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나 하는 아줌
마 주제’에 라는 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다.

어떻게 경제 대국 15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
공항공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용역업체 관리자로 세워놓고 원청으로서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리자들은 한국 공항공사 원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그들만의 낙하산 왕국을 세운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방조해왔
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실제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원청으로서 책
임을 인정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 및 인권유린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그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21일(일) ‘김포공항 미화원 분규 관련 보도사항’이란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기습적으
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발표이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
뀌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구의역 사고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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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여성· 노동 · 제 시민사회단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한국공항공사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 불철저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인격 무시 사과 

및 가해자를 처벌하고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하고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근절대책 마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
를 적용하라! 

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6. 8. 24.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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